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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AI전략위, ‘AI 시대의 데이터 가치평가’ 세미나 개최
- AI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가 기업의 실질적 자산으로 평가받고 

활용되는 ‘데이터 가치평가 제도’ 활성화 필요성에 한 목소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이하 ‘위원회’)는 7월 8일

(수) 오전 10시 서울스퀘어 16층 회의실에서 「AI 시대의 데이터 가치

평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AI 대전환 시대 핵심 자원인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확보하는 것은 

이제 모든 기업의 필수 과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나아가 수집·정제된 데

이터를 단순 정보를 넘어 경제적 가치를 지닌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받고 

활용하는 것이 함께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데이터의 객관적인 가치

를 평가하는 데이터 가치평가 제도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

한 기본법」등에 마련(제14조)되어 있으나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도는 아

직 높지 않은 상황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분과(분과위원장 한양대 컴퓨

터소프트웨어학부 교수 백은옥) 주관하에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관

계부처·공공기관·AI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 

진행되었다.

 세미나에서는 두 개의 발제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박현우 

더랩아이(The LAB-i) 대표가 ‘데이터 가치평가 모델과 적용’을 주제로 데이터 

가치평가와 관련한 국내외 여러 가치평가 기법을 설명했으며, 두 번째 세션

에서는 이동근 삼정KPMG 전무가 ‘데이터 가치평가 사례와 국제 동향 및 

데이터 자산의 활용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해외 데이터 가치평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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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등을 소개했다.

  * Reddit IPO(‘24), Tempus AI IPO(’24.), Truveta 투자유치(’25), 메타의 Scale AI 인수(‘25) 

23andMe 파산매각(’25) 등 

 이어진 논의에서는 실제 현장에서의 데이터 가치평가 모델의 활용 촉진 

방안, 양질의 데이터 보유 기업에 대한 지원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참석자들은 △ 단순 산업을 넘어 금융 영역(회계기준 등)까지 데이터 

가치평가 제도가 연계·확장되어야 한다는 점, △ 영세 중소‧스타트업들이 

보유한 데이터 자산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

져야한다는 점, △ 유관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에 

공감대를 이뤘다.

 백은옥 데이터 분과위원장은 “데이터는 AI기술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

므로, AI 기업의 가치가 데이터를 기준으로도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 기

술 중심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가치가 성장의 핵심 발판이 되어온 것처럼 

AI 시대에는 데이터가 그에 걸맞은 독자적인 자산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때”

라며, “특히 데이터 가치평가 제도는 물적 담보는 부족하지만 뛰어난 역량

과 양질의 데이터를 보유한 영세 AI·데이터 기업들에게 자금 조달의 활로

를 열어주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제도가 활

성화되도록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관계 부처 간의 협력을 적극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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